
지금광주는단풍보다진한현대미술로물들어있다.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이라는주제를놓고31개

국에서찾아온106명의작가가펼쳐놓은작품들은내장산의단풍보다눈부시다. 기본적인회화와판화, 조각은물

론이고21세기현대미술의트렌드를주도하는설치미술, 그리고비디오와프로젝션스크린을화폭삼아움직이

는미디어아트까지작품들은아티스트의물리적나이와상관없이젊다. 패션에서처럼‘복고풍’은존재하지않는

21세기의미술현장이궁금하다면당장광주행티켓을끊어야하지않을까? 2년마다찾아오는비엔날레는전지

구적현대미술의낯선움직임을한눈에들여다볼수있는거의유일한기회를제공하기때문이다. 올해로6회째를

맞은광주비엔날레는마치대한민국의경제성장처럼뚜렷한팽창을보이면서2006년의르누아르와백남준을찾

게만든다.

주제로삼은‘열풍변주곡’을좀더깊이들여다보면, 이는현대미술에서자리를넓혀가고있는아시아의내적

에너지를담아내고자하는전략이다. 덕분에광주비엔날레는동양적모티브로가득하다. 메인전시인<첫장>과

<마지막전시>에서각각아시아의뿌리와나아갈길을찾고있는데, 서구중심적인현대미술사에서외면받거나소

외되어온아시아미술의전통이어떻게미래를맞고있는지한눈에들여다볼수있다. 서구인들의판타지에불과

한오리엔탈리즘보다는아시아의정신과사상을우리의시선으로탐미하고있다는것부터우선반가운일. 

대상을받은미국작가마이클주의<보디옵푸스케터스>만하더라도비엔날레의의도된성격을명쾌하게확인

시켜준다. 전남보성군대원사에서가져온불상을전시장에설치하고불상주변에카메라를설치해, 눈으로바라

본불상과카메라가여러각도에서찍은불상을관객에게 상으로보여주는이작품은오늘날아시아적표상인불

상과테크놀로지가어떻게조화되고있는지보여주는것. 공동으로대상을받은중국작가송동의설치작품<버릴

것없는> 역시이빠진세숫대야나빈페트병처럼작가의어머니가30여년동안모아온다양한물건들을전시관

에펼쳐놓는데, ‘모든물건에는용도가있으니버리지않는다’는우리어머니세대의전통적사고방식을따뜻하게

공감케만든다. 주제에집중한때문인지이번비엔날레에는태생적으로아시아인이지만, 해외에서활발히작업하

고있는코스모폴리탄아티스트가대거참여하고있다는사실도눈여겨봐야한다. 그들이감각하는고향땅이우

리가익숙하게보아오던곳에비해어지간히낯설기때문! 다채로운시민참여프로그램과국제미술학술행사까

지동반하면서전체주제를‘변주’하는광주비엔날레는오는11월11일까지계속된다.

1 대상수상작인마이클주의 <보디옵푸스케터스>
는 전남 보성군 대원사에서 가져온 불상 주변을
낯선 카메라 워크로 들여다본다.  2 공동으로 대
상을 받은 송동의 <버릴 것 없는>은 이 빠진 세숫
대야나 빈 페트병처럼 작가의 어머니가 30여 년
동안모아온다양한물건들을펼쳐놓은설치작품.
3 여러 미술 장르가 뒤엉킨 김중기의 퍼포먼스.
4 비디오 아티스트 크리스 웰스비(Chris Welsby)
의 <Trees in Winter>.

1

4

32

2006년의젊은미술앞에서두통을경험하거나침묵으로일관했던이라도걱정말자. 현대미술의향연광주비엔날레에서는‘전통과
새로운정체성의충돌’이라는동시대아티스트들의고민만염두에두고발걸음을옮기면, 첨단미디어아트앞에서도누구나유쾌하게
배부를수있다.  에디터 정명효 자료 제공 광주비엔날레사무국(062-60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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